
시키보의 섬유 사업 - 기구 개혁으로 체질 개선 가속화 

시키보는 섬유 사업의 체질을 서둘러 개선하고, 섬유 사업의 수익력을 일

본 제조업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시급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2005년 4

월 1일자로 회사의 기구를 개혁하면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과제

를 마음껏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재검토하겠

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키보의 섬유 부문은 오래 전부터 적지 생산, 적지 판매를 경영 지침으로 

하고 있었다. 침장 소재를 담당하고 있던 생활 자재 사업부와 봉제품을 담당

하기 위하여 새로 만든 제품 사업부는, 각기 담당 사업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 자회사인 시키보 고난(江南)이나 인도네시아의 멜

텍스 공장의 조업을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두 자회사의 조업 책임은 직물

과 편포의 판매를 주 임무로 하는 신설 텍스타일 사업부가 맡게 하였다. 

따라서 생활 자재 사업부와 제품 사업부는 스피디하면서도 유연하게 활동

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 자재 사업부에 대하여는 의류 사업팀과는 전략도 

전술도 다르다고 하여 섬유 부문에서 분리시켜 생활 자재 부문으로서 독립

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장 조업의 책임이 면제된 두 사업부는 매우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공장의 조업 책임을 면해 준 것은 그 만큼 업적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며, 사업 실적에 따라서는 다시 검토해 볼 방침이

라고 한다. 



시키보에게는 2005년이 2개년 경영 계획의 최종 연도로서, 그 동안 목표로 

해오던 복배(復配 ; 주 배당의 부활)의 가능성은 경영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연결 베이스의 이월 손실도 중간기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담한 개

혁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혁은 착실하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섬유 사업의 체

질도 강화할 것을 2005년도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2006년도부터 시작

할 새로운 경영 계획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도 2005년에 해

야 할 체질 개선 작업은 모두 끝낸다는 방침이다. ♣ 

 


